
조합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만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분의 지지발언과 상품판매 강요사례등 의견을 개진해주십시오. 작은 참여가 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중앙상집 철야 투쟁 6일째


오늘부터 지방본부 상집까지 철야농성 돌입





철야 농성 행동 수칙





노동조합 홈페이지: www.kttu.or.kr





비영업 부서의 상품판매를 즉각 금지하라!!


상품판매 전담팀 해체하라!!








I. 나는 개인행동을 절대 하지 않겠다.


I. 나는 투쟁기간에는 음주를 절대 하지 않겠다


I. 나는 사측의 어떠한 회유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


I. 나는 개인보다 조직 전체를 먼저 생각하겠다


I.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I. 나는 조합원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다


I.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직과 함께 하겠다.





비영업부서 상품판매 전면 금지와 상품판매 전담팀 해체를 위해 단체교섭관련 모든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노동조합은 중앙상집 철야투쟁에 돌입해 오늘(7일)로 6일째를 맞고 있다.


중앙상집은 비영업부서의 상품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매일 본사에서 출근선전전을 진행하는 등 투쟁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또한 오늘부터는 지방본부와 지부는 출근선전전을 진행하고 지방본부는 철야농성에 돌입하라는 투쟁지침 2호를 시달했다. 


“상품판매문제 끝장을 본다”


지재식위원장은 긴급지방본부위원장회의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상품판매 문제는 반드시 끝장을 볼 것”이라고 강조하고 각 지방본부위원장에게 “사측의 대응에 따라 조직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시를 내릴 테니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본부위원장들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 동의하고 “지부장들도 크게 호응할 것”이라며 투쟁의 의지를 불태웠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이 이뤄져야 한다.


노동조합은 과거와 같은 합의서 한장으로 상품판매문제를 끝내지 않을 것이며, 상품판매의 근원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 즉 매출과 관련한 경영평가 등의 시스템의 문제까지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조합원 여러분!!


지지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